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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뉴욕 `살아난 경기모멘

텀`..다우 0.5%↑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가) 장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음.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버냉키 연준 의장이 "리

세션이 끝나고 있다"고 밝힌 점이 경기모멘텀을 자극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56.61포인트(0.59%) 상승한 9,683.4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6포인트(0.52%) 오른 2,102.6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29포인트(0.31%) 상승한 1,052.63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후 1시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지속했음. 경

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때 맞춰 대형 소매점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임.  

8월 소매판매는 최근 3년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9월 뉴욕지역 제

조업 지표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음. 8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상보

다 높았지만 경기회복 징후로 받아들여졌음. 그러나 미국 최대의 가전

소매점인 베스트바이와 역시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가 부진

한 실적을 내놓으며 소매지표 호재를 희석시켰고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하며 11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한데 따른 가격부담도 시장을 하락압박했

음. 하지만 이날 경제지표들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강화되면서 오

후들어 매수세가 늘어났고 특히 경제지표 개선과 더불어 "미국의 리세

션이 끝나가고 있다"는 벤 버냉키 연준의 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났음. 여기에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

핏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또 월가의 강세론자인 라즐리 비리니이가 최근 6개월간 랠리에도 불구

하고 추가 상승 여지가 많다고 밝힌 점도 투심(投心)을 자극했음.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에서 주가가 오른 종

목은 17개, 내린 종목은 13개로 상승종목이 앞섰음. 

버냉키 "리세션 끝나가

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행한 강연에

서 미국의 리세션이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해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자극했음.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

서 강연 직후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리세션이 현재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다만, 미국의 경기회복세

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경계감도 늦추지 않았음. 버냉키는 "일부 전

망 기관들은 경제가 회복세에 놓여있다고 하지만, 내년 성장속도가 완

만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관들의 전망"이며 "성장세가 완만하면 실

업률 하락세도 느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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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워렌 버핏 "주식 사들

이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유명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는 언급이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 라즐리 비리니이와 같은 강세론

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점도 투심(投心)을 자극했음. 워렌 버핏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음. 비리니이 어

쏘시에이츠의 라즐리 비리니이 사장의 발언도 호재가 되었음. 그는 "주

가와 구리값 상승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며 "현재 강세장이 진행중이며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

음. 그는 지난 5월 20일 S&P 500 지수가 2~3년내로 1,700선까지 상

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이는 당시 종가대비 88% 높은 수준이며, 그의 

전망 이후 S&P 500 지수는 지금까지 16% 가량 상승한 상태임. 

美 8월 소매판매 2.7%

↑..3년래 최대폭 상승 

미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2.7% 급증했다고 밝혔

음. 시장에서는 1.9% 증가가 예상됐었음.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으

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여기에다 에너지가

격 상승으로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음. 이같은 증가

폭은 최근 3년래 가장 컸고 0.2%(수정치) 감소했던 전월 수치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시장의 예상치인 1.9%도 크게 웃돌았음. 자동차 판매

를 제외할 경우에는 8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1.1% 증가했고 이 역시 예

상치인 0.4%를 크게 상회했음. 

美 8월 생산자물가지수 

1.7%↑..에너지 영향 

미 노동부는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계절조정)가 전월대비 1.7% 상승

했다고 밝혔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시장의 전망치(0.8%)를 크

게 웃돌았음.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역시 경기회복 징후로 해석하는 분

위기였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은 

0.2%에 그쳤음.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나오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연준은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현재의 물가수준

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국제유가 3% 급등하며 

다시 70달러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에 다시 올라섰음. 경기회

복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원유재고 감소 기대감 등이 맞물렸음. 15일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07달러(3%) 급등한 70.9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